
<보도내용>

□ 2026.11.1. 연합뉴스는 ｢예정처 “2029년부터 추과세수 없다”…미래대응기금 
재원에 우려 제기」, 한국일보는 ｢예정처 “2029년부터 추가세수 없다”…
미래대응기금 지속가능성 우려」 등 기사에서,

 ㅇ “이재명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내후년부터는 
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(예정처) 전망이 나왔다”

 ㅇ 예정처는 1일 '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' 보고서에서 "2029년 이후에는 
(내국세 세입)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
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"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 □ 미래대응기금은 우리 경제의 높은 세수변동성을 흡수하는 재정안정화 
장치로서,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적립하여 향후 세수둔화에 대응하는 
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초과세수가 발생·적립되는 것을 
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.

 □ 반도체 경기 등에 따라 세수가 증감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
미래대응기금의 적립금 규모를 추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

 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. 11. 1.(일)

보도설명자료

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
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
있도록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 

나갈 계획입니다.



 □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
있도록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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